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입학 후,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

해 간호중재의 근거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대한

이론학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학과 입학 전 고등학

교 과정에서 화학이나 생물과목의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직후부터 기초간호과학들을 이수해야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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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과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

행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9.0으로 분석한 결과,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집단,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 외향적인 집단과 리더십이 높은 집단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자기효

능감은 연령이 낮은 집단, 외향적인 집단과 리더십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적성에 맞추어 입학한 경우 셀프리더십

이 높았고, 여학생과 주관적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의 학업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수행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별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

효능감은 학업수행을 10.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반복연구 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을 돕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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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including general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The general self-efficacy scores of the subjects in who’re admitted according to aptitude, higher school 

grades, extroverts, and higher leadershi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weren’t. The social self-efficacy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younger ages, extroverts and higher leadership. Self-leadership was higher in 

those who’re admitted according to aptitude. Academic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emales and 

higher school grades. Social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leadership, and negatively with academic 

performance. Explanation rate of sex, general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on academic performance was 

10.5%. These results can be applied as a basis for developing guideline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after repe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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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간호학전공과목들을 이수하는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간호학

과 3학년 과정에서부터는 간호학 이론학과목과 외부 임

상실습 학과목을 병행해야 하고, 임상현장에서는 학생신

분으로 대상자에 대한 실제적인 중재와다학제간 의료팀

과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1-3].

보편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의존적이었던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이

적어도 외부임상실습에 임하기 전에 필요한노력을 성공

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인 동시에, 상황적이

거나 구체적인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스스로의 목표성취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행동을 통제하

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1,4].

Shere와 Maddux(1982)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으

로 학업의 수행이나 직업적인 성공경험과관련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

해가면서 생활 적응이나 관련 업무를 잘 유지해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포함시켰다[5,6]. 간호대

학생들은 이론학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임상실습과정

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내면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수행도 높아지게 된다[2,4,7,8].

또한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복합적인 간호학과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과 동

시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적절히 가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에 임하도록 하는 셀프리더십의발휘가 필요

하다. 간호대학생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

능감의저하로자신의문제해결면에서의존적이되거나,

주변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또는 셀

프리더십의 결여로 자기주도적인 삶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업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9,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인 간

호학과 2학년 학생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

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 관련요인들을 조사함

으로써 외부 임상 실습에 임하기 전 간호교육중재의 기

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자기효능감, 사회적자기효능감셀

프리더십 및 학업수행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 관련요

인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자기효능감, 사회적자기효능감셀

프리더십및 학업수행도 간의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자기효능감, 사회적자기효능감셀

프리더십이 학업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 관련요인을 조사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C간호학

수강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

한 자들을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를 C간호학 수강

생으로 한정한 것은, C간호학 수업 중 효율적인 학업수

행, 학습팀원간의 원만한 관계유지 및자신의 학습에 대

한 동기부여와 통제 등의 활용효과를 가진 상호작용 개

인교수법을 적용하였으므로[12] 대상자들은 학업수행과

정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리

더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적정 대상자수는 G*power 3.1.9.2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독립변수

11개로 하였을 때 적정표본수 123명이 산출되었고, 탈락

률을 고려하여실제 연구대상자는 편의모집된 168명으로

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총 164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로 적정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 자기효능감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Sh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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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dux(1982)가 구성한 Self-efficacy Scale을 홍혜영

(1995)이 번안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도구

는 일반적상황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7문항의 일반

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6문항의 대인간

사회적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의 두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11].

설문응답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

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88 이었고[11]., 본 연구

에서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각 독립변수로 적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사회적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α

는 각각 .77, .72이었다.

․ 셀프리더십

Manz(1998) 의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김

민정(2007)이 번안한 30문항의 도구를, 이정선(2012)이

요인분석으로 대학생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23문항의 셀

프리더십 도구를 사용하였다[1,9].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정선

의 연구(2012)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고[1],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도 .85이었다.

․ 학업수행도

본 연구기간 중 대상자들이 수강한 C학과목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필고사로, 해당 학과목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전문가 집단에 의

해 검증된 관련문헌연구를 거쳐 연구자에의해 개발되었

고, 간호학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자료로,

객관식 5점 척도로 각 문항 당 1점이며, 2회의 지필고사

합산 총 70점으로 구성되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2017년 9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반적 특성을 포

함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

십 측정을 위한 설문지 작성과, 2회의지필고사를실시하

여 학업수행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

구자는 설문지와 학업수행도 측정자료는 대상자의 이름

대신 부여된 번호로 처리하여 익명성을 유지할 뿐 아니

라 자료관련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연구자 이외의 타인

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관하고 ,연구목적 이외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린 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연구 참

여 철회의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으로 다음을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특성과 일반적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도는 기술통계

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Tukey나 Dunnet

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도

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

였다.

․대상자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

으로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면, 연구대상자 164명의 평균연령은

20.1±1.27세이었고, 79.9%가 여학생이었다. 간호학과 입

학동기는 졸업 후 ‘직업을 고려해서’가 46.3%이었고, 자

신의 주관적 학교성적은 ‘보통’이 89.0%, 성격은 ‘중간’이

52.4%, 자신의 리더십은 92.1%가 ‘중간’이 가장 많았고,

토론을 좋아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17.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4)

Characteristics Division N(%) M(SD)*
Age
(year) 19-21 147(89.6)

20.1(1.27)
22-24 7(10.4)

Sex
Female 131(79.9)

Male 33(20.1)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17(10.4)

to fit Apptitude 71(43.3)

consider Job
opportunity

76(46.3)

School grades

High 7(4.3)

Medium 146(89.0)

Low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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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각 변수별 총점과 평균

Table 2에서 보면, 5점 Likert 척도로 된 대상자의 일

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각각 3.2±0.39, 3.2±0.59, 3.4±0.43점이었고, 70점

만점인 학업수행도의 평균은 53.9±7.90점이었다.

Table 2. Total and mean scores of each variables  
N=(164)

Variables
Total score Mean score

M(SD)*

Self-efficacy 74.6(8.82) 3.2(0.38)

General-self efficacy 55.2(6.69) 3.2(0.39)

Social-self efficacy 19.4(3.55) 3.2(0.59)

Self-leadership 78.4(9.92) 3.4(0.43)

Academic performance 53.9(7.90)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3.3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 및 학업수행 관련요인

Table 3에서 보면, 연령에 따른 일반적자기효능감, 셀

프리더십 및 학업수행에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19～21세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t=2.37, p=.02). 성별별로는 자기효능감, 셀프리더

십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업수행에서 여학생의 수

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2.07, p=.04). 간호학과 입학

동기별로는 ‘적성에 맞춘’ 경우가 ‘학점에 맞춘’ 집단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고(F=3.37, p=.01),

‘적성에 맞춘’ 경우가 ‘학점에 맞춘’경우나 ‘취업을 고려’한

집단보다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았다(F=6.81, p=.001).

대상자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학교성적별로는 ‘상’과

‘중’의 경우가 ‘하’의 집단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수행이 유의하게 높았고(F=3.37, p=.03 ; F=7.49, p=001),

대상자의 주관적 성격유형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외향

적’인 집단이 ‘중간’ 보다높았고, ‘중간’인 경우가 ‘내향적’

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3.85, p=.001).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외향적’과 ‘중간’ 집단이 ‘내향적’인 집단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F=5.97, p=.003). 대상자의 주관적 리

더십별로는 ‘상’과 ‘중’의 경우가 ‘하’의 집단보다 사회적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51(31.1)

Extrovert 27(16.5)

middle 86(52.4)

Leadership

High 7(4.3)

Medium 151(92.1)

Low 6(3.7)

Prefer discussion
High 28(17.1)

Low 136(82.9)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Related factors of  general-efficacy, social-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N=(164)

Characteri
stics

Division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cademic performance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M(SD)*
t or F(p)
Tukey or
Dunnett

Age(yr) 19-21 54.9(6.60) -0.71
(.48)

19.5(3.49) 2.37
(.02)

78.3(9.76) 0.97
(.34)

53.9(7.94) 0.05
(.96)22-24 56.2(5.80) 17.8(3.15) 75.8(8.51) 53.8(8.04)

Sex
Female 54.8(6.79) 1.73

(.08)

19.3(3.47) 0.07
(.94)

78.1(9.96) 0.84
(.40)

54.5(7.56) -2.07
(.04)Male 57.0(6.04) 19.4(3.91) 79.7(9.82) 51.3(8.79)

Motive
of
admiss
ion

to match Grade 51.9(7.11)a
4.89
(.01)
b>a

18.5(4.29)

3.01
(.05)

73.1(11.36a
6.81
(.001)
b>a,c

54.0(6.21)

0.29
(.74)

to fit Apptitude 56.9(6.07)b 20.1(3.39) 81.3(9.05)b 53.3(8.77)

consider Job
opportunity

54.5(6.82) 18.8(3.43) 76.8(9.66)c 54.3(7.41)

School
grades

High 57.7(3.99)a 3.37
(.03)
a,b>c

18.7(2.14)
.60
(.55)

79.0(8.68)
0.09
(.92)

59.9(3.53a 7.49
(.001)
a,b>c

Medium 55.5(6.71)b 19.5(3.64) 78.3(10.24) 54.1(7.73b

Low 50.6(6.15)c 18.4(2.98) 79.5(5.85) 46.5(7.42)c

Personalit
y type

Introverted 52.8(6.04)a
5.97
(.003)
b,c>a

17.2(3.12) 33.85
(.001)
b>c
c>a

76.6(9.10)
2.61
(.07)

54.7(7.63)
1.96
(.14)

Extrovert 57.6(7.50)b 23.0(2.94b 82.0(12.09) 51.2(6.80)

middle 56.0(6.42)c 19.5(2.94)c 78.3(9.46) 54.2(8.27)

leadership

High 62.4(8.98)a 5.06
(.007)
a>b,c

20.9(4.60a 5.10
(007)
a,b>c

84.4(12.05)
1.42
(.24)

57.43(5.56)
.77
(.46)

Medium 55.0(6.40)b 19.5(3.41b 78.2(9.86) 53.7(8.02)

Low 52.0(6.96)c 15.2(3.31)c 76.8(7.75) 53.0(6.75)

Prefer
discussion

High 54.8(6.00) -1.27
(.21)

19.0(3.33) 0.11
(.91)

77.9(9.20) -1.46
(.15)

53.7(7.98) 1.78
(.08)Low 53.0(6.50) 19.1(3.77) 75.0(7.93) 56.8(7.37)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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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상’ 집단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중’과 ‘하’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5.06,

p=.007), 대상자의 토론 선호에 따른 변수들의 값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3.4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 및 학업수행도 간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

과 중등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자기효능

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는양의 상관관

계가, 학업수행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1).

Table 4. Correlation among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N=(164)
Academic

performance
Self-

leadership
Social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013
(.867)

　

Social
self-efficacy

-.214
(.006)

.323
(.001)

　

General
self-efficacy

.091
(.248)

.593
(.001)

.431
(.001)

Note: r(p), p=.01

3.5 학업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에서 보면, 간호대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학업

수행도 관련변인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한 결

과, 회귀분석의 가정 검정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Durbin-Watson을 이용한 오차의 자기상관 검

정결과 1.691로 모형의 오차항 간 자기상관이 없었고, 성

별과 일반적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의학업수행도에 대한

설명력은 10.5%이었고 본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3.089, p=.002).

Table 5. Regression cofficients of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N=(164)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Constant) 55.081 5.333 10.329 .000

0.105
3.089

*

Sex 4.438 1.819 .221 2.440 .016
Motive of
admission -.660 1.277 -.041 -.517 .606

General
self-efficacy

.298 .122 .245 2.444 .016

Social
self-efficacy

-.616 .209 -.273 -2.945 .004

Self-
leadership

-.041 .076 -.050 -.539 .591

p=.002

4. 논의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본 조사연구에서, 5점 Likert 척도로 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총점과 평균은 각각 74.6±8.82, 3.2±0.38점

이었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총점과 평균은 각각

55.2±6.69, 3.2±0.39점이었다. 이는 본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3, 4년제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

기효능감 평균 3.33±0.50점이나 3.34±0.47점보다 낮은결

과였다[7,13]. 그 중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

호학과 신입생에게 적용한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이 47.64점을 보인 것과, 실험연구에서 중재 전 53.5점이

었다는 결과보다는 높았고[5,14],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

서 3.27±0.46점이었다는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였으나[2],

간호학과 3.4학년생 대상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의 평균이 3.42점이었다는 결과보다는 낮았다[15]. 이상

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가 외부 임상실습 시행 전인 간호

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부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결과보다는 높았고 3, 4학년 대상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아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입학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간호학과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

나, 일반적인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증가

를 도모하기 위해 정확한 요인 확인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간호학과 입학 시부터 졸업까지 과중한 부담

을 가질수 있는간호대학생을위해 연구결과에 따라개

발된 중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별로는 ‘적성에 맞춘’ 경우가 ‘학점

에 맞춘’ 집단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

는데, 이는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 지원동기에 따른 자

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

로 대상자를 다르게 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

다[2,7,15]. 주관적 학교성적별로는 ‘상’과 ‘중’의 경우가

‘하’의 집단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는

데, 평점이 4.0이상인 집단의 자기효능감 평균순위가 유

의하게 높았다는 연구[7]나, 학점이 높을수록 학업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8,15]. 성격유

형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외향적’과 ‘중간’ 집단이

‘내향적’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리더십별로는 ‘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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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연구결과에서 ‘내향적’과 ‘중간’성격의 대상자가

‘외향적’인 대상자의 평균보다 높았다[14]는 결과와는 부

분적으로 상반된 결과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이며, 속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

회적 자기효능감을 구분하여 분석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적어이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할수 없었던 것

은 본 연구의제한점이다. 그러나 이상과같이 다양한 특

성을 가진 간호대학생들이 다원화된 임상간호상황은 물

론, 사회 각계각층의 간호대상자의 건강관리요구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도록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되고, 문제

해결의 매 국면에서 이론적 근거에 따른 판단으로 간호

에 임할 수있도록, 다양한변인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

감 향상을 위한 연구과 노력이 필요하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와 관련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학업수행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데[6],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총점과 평균

은 각각 19.4±3.55점과 3.2±0.59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 대상의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3.30±0.63점, 3.29±0.582의 결과와 유사하

였고[7,13],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

기효능감의 평균이 각각 17.50점과 18.7점의 결과보다는

높은 결과였다[5,14]. 이 결과는 앞서논의한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있는데, 이는간호학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

어지는 집단별 수업이나, 토의식수업 등 대인 간 교류경

험의 결과라고도 추론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19～21세 집단이 22세 이

상의 집단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자기효능감 중

연령별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분리하여 비교한 연구는

없었지만, 자기효능감이 만 22세 이상이 3.50±.55로 19세

이하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상반된 결과였고,

본 연구대상자의평균은이보다더 낮았다[7]. 이는 본 연

구 대상자에서 22세 이상의 집단에 군복무 후 복학한 다

수의 남학생들이 포함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이

군 입대 전학습 내용들의회상이어려운점을 비롯해 대

부분이 군 복무 후 학업 공백기간으로 인해 학과적응이

쉽지 않고 다수의 여학생들로 이루어진간호학과 내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중

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

관련요인을 찾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성격유형별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외향적’인 집단이

‘내향적’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자

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의 사회적 자기효

능감이높다는통념과맥을 같이 하는결과라고 볼 수있

다. 그러나 이 결과는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이 ‘내향적’인 대상자가 ‘외향

적’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

된 결과로[14] 대상자 집단을 확대하여 성격유형별 사회

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반복연구로 사회적 자기효능감 관

련변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리더십별로는 ‘상’과 ‘중’의경

우가 ‘하’의 집단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

았는데, 이 결과도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 리

더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14]. 사

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에 기반을 둔 관련 행동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적 기술에 대한 자신의 기대에 초점

을 두게 되므로[6],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

어가야 할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속성이므로 간호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

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다[10]. 본 연

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총점과 평균은 각각 78.4±9.92

점과 3.4±0.43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

학생 대상 연구의 3.73점보다 낮은 결과였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간호학과 2학년이므로 3, 4학년보다 낮

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며[1], 셀프리더십 관련 요

인으로서의 학년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후연구

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관련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

에서, 간호학과 지원동기별로는 ‘적성에 맞춘’ 경우가 ‘학

점에 맞춘’ 경우나 ‘취업을 고려’한 집단보다 셀프리더십

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유사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

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간호학과 지원 학생들에게 성적

이나 취업을 무리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적성을 고려하도

록 권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생

의 셀프리더십이 주관적 학교성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성적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와 상이한 결과로 이

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1,10]. 또한 간호교육과정

에서 학생들이 목표성취를 위해 자신의 인지와 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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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활용하도록 돕는, 내면에 잠재된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학업수행은 C간호학수업내용에 대한 2회의지필고사

로 평가하였는데 여학생의 수행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서울 소재 일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학업

수행도가 높았다[16]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고, 비록 소수집단이지만 점차 수적인 증가를 보이는 간

호학과 남학생들의 학업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연구

가 필요하다. 주관적 학교성적별로는 ‘상’과 ‘중’의경우가

‘하’의 집단보다 학업수행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학

교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학업수행도가 그렇

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와유사한 결과였다

[14].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일반적 자기

효능감은 셀프리더십과 중등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와 셀프리더십이학업 자기

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간 순 상관관계가 있었

다는 결과와 맥을같이 한다고볼 수 있다[10,13,14].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학업수행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연

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14]. 이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간호대학생들에서 사회

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관련학업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다른 결과이어

서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학년별간호학교육과정에 확연

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년별 사회적 자기효능

감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

십과 일반적 특성 중 학업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난 성별과 주관적 학교성적을 더미변수 처리

후 시행된 다중회귀분석에서 성별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수행에 영향을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10.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결과 중 성별

의 학업수행에 대한 영향은 대다수가여학생으로 구성되

어 치열한 학업경쟁이 일어나는 간호학과에서소수의 남

학생들에 대한 학업수행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

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사회

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4].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적절히 통제

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동기부여하면서 학업수행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었고, 셀프리더십이

학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

지만[17]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직접적으로 학업수

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를 달

리하여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 관련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관련요인은

입학동기, 학교성적, 성격유형 및 리더역량이었고, 연령

과 성격유형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셀

프리더십에의 영향요인은 입학동기였으며, 성별과 일반

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상호작용개인교

수법 적용한 학업수행도에 10.5%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호작용개인교수법에 대한 직

접적인 실험을 한 연구는 아니지만, 본 교수법 적용과정

에서 직접적인 교수활동과 토론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시행하였지만, 자기효능

감의 학업수행에 대한 설명력이 낮아 이에 대한 반복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의 두가지 속성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여 관련요

인을 확인하였고, 상호작용개인교수법을 적용한 학과목

의 학업수행도를 활용한 점이 다른 연구들과 다른 점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적

용한 학습법의 결과인 학업수행도 만을 다룬 것은 본 연

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학업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법

적용 전후 각 변수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유사실험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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